
장외주식 거래절차와 방법

장외주식의 증권의 종류는 일반 증권(명의개서)과 통일주권이 있습니다. 통일주권은 증권계좌 간에 거래가 

가능한 주권입니다. 일반 증권은 회사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초기에는 모두 일반 

증권을 사용합니다. 

 통일주권 :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고 증권계좌 간에 거래가 가능한 증권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권

- 통일된 규격으로 사용 편리성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

- 통일주권은 전산으로 증권예탁원을 통한 거래를 함으로 가짜나 사고주권의 우려는 없음

  □ 통일주권 거래절차와 방법

    1. 매도자가 매수자의 계좌로 주식 입고(대개 선증권계좌입고 후 은행계좌이체)

    2. 실물과 현금 교환(증권계좌 입고가 안되는 주식)

  ※ 매도, 매수 시 주의사항

  - 증권이 통일주권이면 불빛에 비추어보면 "대한민국정부"라는 은서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- 증권계좌이체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 당사자가 가격을 흥정하고 매도인이 먼저 주식을 계좌이체

    시키고 매수인은 자신의 계좌에 주권이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      

    관례입니다.

  - 동일한 증권사간에 거래시는 증권사 업무시간까지 계좌이체가 가능하지만 타증권사간의 계좌이체는

   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늦어도 2시이전에만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일반증권(명의개서)

※ 명의개서 : 주식을 사는 경우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소, 이름 등을 기입하는 절차

   거래 당사자들간 작성되는 계약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, 회사 자체에서 주주명부를 정리하여

    “주식미발행확인서”에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주주에게 송부

  □ 명의개서 주권 거래절차와 방법

    1. 매수자(계약서, 신분증명서류), 매도자(계약서, 주식미발행 확인서 원본, 인감증명서, 신분증명서류)가

      관련 서류를 회사로 송부

    2. 회사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회사 주주명부에 등록을 하고 명의개서를 한 후 매수자에게 

      “주식미발행 확인서”를 매수자에게 송부

    예) 1,000주 소유자가 5백주와 3백주를 각각 매매하고, 1,000주짜리 “주식미발행 확인서” 원본을

        회사로 보내면, 회사에서는 5백주, 3백주, 2백주짜리 확인서를 발행하여 각각의 해당자에게 보냄

  ※ 매도, 매수 시 주의사항

  - 주식을 사도 그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지 못합니다.

    즉, 배당이나 증자, 유․무상증자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- 아직 통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일 경우에는 향후 실물 주권이 발행될 때에 주식을 부여한다는

    내용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포함하고 공증 받아야 안전합니다.


